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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배부름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인  도  자

우리 민족의 명절인 설날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 

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.

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.

찬    송 ···· 460 지금까지 지내온 것 ···· 다  같  이

기    도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맡  은  이

사랑이 많으신 하나님.

설 명절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

시니 감사합니다.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서로에게 복

을 빌어주고, 세월을 돌아보며 서로 힘이 되어주는 가족

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새해를 보내며 우리의 모든 

계획과 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, 이제 우리의 마음 안

에 새로운 바람과 영을 불어 넣어주셔서 참된 그리스도

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또한 이 시간 

여러 이유로 함께하지 못하는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셔

서, 어느 곳에 있던지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있음을 깨

닫게 하옵소서. 올 한해,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영광을 

돌리는 거룩한 삶의 예배가 되길 바라오며, 오늘도 우리 

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

다. 아멘.

신앙고백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다  같  이

성경봉독 ··········· 창세기 2:18~23 ············· 맡  은  이

말   씀 ·············· 돕는 배필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맡  은  이

  2024년 새해를 맞이하여 함께 시간을 내어 모여서 예

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. 하나님은 

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선물로 주시고, 하루 

하루 새 날을 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힘을 주시는 분이십

니다. 설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 하

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서로 축복하고 행복을 빌어주는 

시간이 되길 바랍니다.

� �①� 하나님은� 돕는� 배필을� 주시려고� 하셨습니다.

  하나님은 모든 짐승에게 짝이 있었는데 아담에게만 짝

이 없는 모습을 보시고, 배필을 만들어 주려고 하셨습니

다. 우리는 하나님이 관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

계심을 주목해야 합니다. 가족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

것은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. 요한일서4:7에 “사랑은 

하나님께 속한 것”이라고 했습니다. 다른 사람을 아끼고 

돌보는 마음, 상대를 신경쓰는 마음이 사랑인데 그 사랑

이 하나님입니다. 창세기를 얼핏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주

인공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. 하나님은 

사람과 피조세계 사이의 관계,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 사

이의 관계를 주도해나가십니다. 

� �②� 하나님은� 하와를� 만드시고� 아담에게� 데려가십니다.

 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지었다고 말씀합니다. 이 표현

은 사람이 동물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뜻을 담고 있습

니다.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에, 관계를 맺고 교제하

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. 또, 수많은 동물들이 아담

과 함께 했지만, 진정으로 아담과 완전히 조화를 이룬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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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찌어다 
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[시편 34:8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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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 하와 뿐입니다.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집니

다.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 없이, 자연스럽게 하와에게 빠

져듭니다. 아담은 하와를 보며 감탄하고, 심장과 가까운 

느낌을 받고, 같이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. 창세기는 

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통해,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들

어주신 세상과, 생명과,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

셨다는 걸 말씀합니다. 

� � ③� 하나님은� 우리와의� 관계를� 회복하길� 바라십니다.

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 피조세계의 질서는 바뀝

니다. 그리고 모든 관계를 지으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

에게서 가장 멀어지십니다. 이제는 하나님과 아담이 대

화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. 아담과 하와는 서로의 모습과 

속마음을 숨기게 됩니다. 에덴의 지도자였던 아담과 하

와는 에덴에서 쫓겨나고, 세상의 정복자가 아니라 지배

를 받게 되었습니다. 

  우리는 본래 서로 사랑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. 하지만 

우리 마음 속에 잘못된 동기와 생각들이 있다는 걸 발견

합니다. 하나님이 사랑이시고, 우리에게 세상과 다른 사

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다면, 이제

는 태초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야 하겠습니다. 우리가 만

나는 사람들과 지혜롭게 교제하고, 우리가 속한 모든 모

임, 관계들을 사랑으로 소통한다면 2024년 새해는 모든 

사람들과 돕는 배필의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. 언

제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관계를 세워가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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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기도문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다  같  이


